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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인표 "억지로 붙잡지 마라"…60년 살아보고 느낀 인맥이 필요없는 이유

등록 2026.06.13 02:41:00

[서울=뉴시스] 배우 차인표가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대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. (사진=유튜

브 '지식인사이드' 채널 캡처)

[서울=뉴시스]이지우 인턴 기자 = 배우 차인표가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대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해야 한다고 조언

했다.

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'지식인사이드' 영상에 출연한 차인표는 진행을 맡은 한석준 아나운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.

차인표는 "사람은 주변 영향을 계속 받고, 알고리즘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 위주로 주변이 채워지기도 한다"고

주장했다. 그는 "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변을 채우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"면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는지가 중요

하다고 강조했다. 이어 "내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친했던 사람과 소원해진다면 인연이 거기까지였을 수 있다"면서 인간관계

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.

한편 차인표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습관으로 독서와 운동을 꼽았다. 그는 "자기 전 잠자리에서 책을 읽다가 잠든다"면서 "읽다

가 잠들고, 그다음날 계속 이어서 읽는 것을 수십년 동안 반복하면 읽기에 대한 스스럼이 없어진다"고 밝혔다. 이어 "운동은 40

년 정도 했다"면서 20대 초반 미국에서 지내던 당시 운동을 처음 시작했다고 전했다.

차인표는 "미국에서 있을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데, 체격이 떡 벌어진 주방장을 만나게 됐다"면서 "몸이 좋아지려면 어떻

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하루에 팔굽혀펴기 1500개를 하라는 답을 들었다"고 회상했다. 그는 "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

했는데, 시간을 쪼개서 중간에 쉴 때마다 30개씩 꾸준히 했더니 3개월도 안 지나서 가능해졌다"고 밝혔다. 이어 "그때 찍은 사

진을 보면 내가 흐뭇하게 웃고 있다"면서 자신감을 얻은 계기라고 강조했다.

차인표는 소설작가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 그는 "(소설 속 악역의 모습도) 내 내면의 일부"라면서 "내 마음 속에도 나쁜 마



음, 교만한 마음, 자책하거나 극복하는 마음이 모두 있다"고 말했다. 이어 "평소 다양한 사람과 자극이나 영향을 주고받은 흔적

이 소설이라는 매개로 밖에 나오는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17년 동안 작가로 활동한 차인표는 "소설은 팩트보다는 느낌과 이야기를 전하는 것"이라면서 "작가가 독자를 가르치거나 지식

을 전달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"고 주장했다. 그는 "소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야기를 선네고, 독자가 본인만의 해석

을 얹는다"면서 "그 해석이 얹어져서 소설이 완성된다"고 설명했다.

차인표는 죽는 날까지 지키고 싶은 태도로 "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, 카르페 디엠(Carpe diem)"을 언급했다. 이어 "내가 무

엇을 할 때 꼭 잘 돼야겠다는 욕망에서 벗어나고 싶다"고 덧붙였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jw2000804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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